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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유방암 인식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 MONTH)을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핑크색으로 수놓을 것을 발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검사받은 여성의 수 50,000 명  

  

주지사는 10월을 유방암 인식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 Month)로 선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유방암 인식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 

Month)을 기념하기 위해 원 월드 무역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 코지우스코 다리(Kosciuszko Bridge), George Washington 브지리, 

고설즈 브리지(Goethals Bridge), 베이욘 브리지(Bayonne Bridge), 뉴욕 주립 대학교 

플라자(SUNY Plaza), 뉴욕주 교육 건물(State Education Building), Alfred E. Smith 빌딩 

및 뉴욕주 박람회 전시 빌딩(New York State Fair Exposition Building)에 핑크색 빛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 사이에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며, 뉴욕주 

여성 암 사망의 2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매년 뉴욕주 여성 중 약 16,000명 이상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약 2,500명이 해당 암으로 사망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유방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뉴욕의 모든 여성이 더 쉽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방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방암 인식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 Month) 

동안, 우리는 검진의 중요성과 주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유방조영술 및 암 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목숨을 구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뉴욕에서 유방암 검진을 받은 여성은 2017년 80.3 퍼센트에서 2018년에는 82.1 

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는 행동 위험 요인 감시 시스템(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 전역에서 

지난 2년간 유방조영술을 받았다고 보고한 50세에서 74세 사이의 뉴욕주 여성의 

데이터를 매년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합니다. 이러한 검사율의 증가는 2017년에 

비해 2018년 검사를 받은 여성의 수가 약 50,000명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검사 추정치는 수년 동안 우리가 본 최고 수준이며,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의 믿을 수 없을만큼 포괄적인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과 

강력한 교육 이니셔티브는 더 많은 여성들이 조기 검진을 촉진하고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50세에서 74세 사이의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조영술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4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가족력이나 유방암에 대한 기타 위험 요인을 가진 여성, 

그리고 유방에 증상 또는 변화가 생긴 여성들은 어떠한 검사 일정이 그들에게 

알맞은지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뉴욕주의 검진율 증가는 그 원인을 유방암 검진 및 예방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이니셔티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암 서비스 프로그램(Cancer 

Services Program)을 통해 여성들은 동료 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 환자 탐색 프로그램 및 

현재 40개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유방조영 프로그램을 통해 검진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진 시간을 연장하고 공무원을 위한 검진에 대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률로 인해 여성이 더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8월 대형 그룹 보험 회사가 35에서 39세 여성에 대해 의료상 필수적인 

유방 조영술 검사에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지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동안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방암 검진은 뉴욕주 보건에 참여하는 메디 케이드(Medicaid) 및 건강 

계획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 계획에 적용됩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 암 서비스 프로그램(Cancer Services Program, 

CSP)은 뉴욕주의 모든 카운티와 자치구의 비보험자 남성 및 여성에 대한 검사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암 서비스 프로그램(CSP)를 찾으려면  

1-866-442-CANCER(2262)로 전화하거나 

http://www.health.ny.gov/diseases/cancer/services/community_resources/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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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health.ny.gov/diseases/cancer/services/community_resources/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5789af2d-0bb10990-578b5618-000babd9fa3f-e36e062c57d3b631&q=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4D4B3360E5D6B4F685258486006A487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